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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화에 나타난 국체관념의 시각화 

-도쿄양성관 “국사회화”를 중심으로- 

박삼헌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교수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내외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막부에 대한 불신, 천황에 대한 인식이 

나빴을떄, 기존의 민족국가를 새로운 유형의 정치공동체로 변형시키려고 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일본파시즘이 만들어낸  발명품은 아니었다.  

천황이데올로기는 이미 19 세기메이지시대부터 메이지 헌법과 황실전범의 제정, 국가신도의 

정비, 그리고 교육정책를 통해 제도화된 근대일본국가의 권위주의적인 정치규범 내지 

국가이념이었다. 천왕제 이데올로기는 민족형성을 위한 여타의 정치종교처럼 1930 년대 

이전까지는 비교적 관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천황과 관련된 국가적 경축일이 

제정되게 되는데,천장절은 1868 년에 정해진 일본 최초의 국경일로 천황의 탄생일임. 천황의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에서 天長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다. 

   메이지에서 쇼와 초기에 이르기까지 10 개 정도의 경축일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대개 

천황과 관련된 것이었다. 1927 년에는 메이지천황 탄생일인 11 월 3 일을 경축일로 정하여 

명치절이라 하였고, 경축일에는 신사나 궁전, 그 밖의 여러 곳에서 의례를 거행했는데, 

기념식전에서 히노마루가 게양되고, 기미가요가 제창되었다. 

<Q&A> 

Q. 일본의 국체관념 자체를 시각화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서양에서 전제군주를 표방하는 

그림들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본만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점들이 있는지? 

A. 아마도 그건 프랑스 전제를 모델로 하여 메이지 성덕기념회화가 아닐까 한다.전쟁화와 같은 

예술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도 물으셨는데,거기까지는 연구하지 못했지만, 좋은 연구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１９３０년대는 전쟁이데올로기가 중요한 테마로 대두 되는 시기인데,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을 듯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는것같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주신 그림은 사람보다는 

풍경등에 초첨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생각하시나 

- 서양의 그림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지역의 서양화가 등장한다 


